
우리나라 사찰에 조성된 못 가운데에서는 불
국사 구품연지(九品곝池)가 가장 대표적이다.
구품연지의 존재는 불국사 창건 이후 중창과
중수의 역사를 연대기식으로 서술한〈불국사고
금역대제현계창기(佛國寺古今곎代諸賢繼創
記)〉를 통해서 전해진다. 물론 구품연지가 불국
사를 창건하면서 만든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불국사고금역대제현계창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면 사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는 것을 미루어짐작케한다. 
구품연지는 정토신앙에서 말하는 구품연대

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정토에 왕생하는 이가
앉는 9종의 연화대가 구품연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품연지라는 명칭을 보면 이 못은〈관
무량수경〉에서 볼 수 있는 극락정토의 연지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불국사고금창기〉
에“가경(嘉慶)삼년(정조 3년) 무오년에 연못의
연잎을 뒤집다”라는 기록이 있어 단지 명칭만
붙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을 심어 연꽃이 피
는것을 볼수있었던연지였다. 
구품연지와 더불어 불교전래 초기에 백제 땅

에 창건된 부여의 정림사지와 익산의 미륵사지

에서도 연지를 볼 수 있다. 이 두 사찰의 연지는
통로를사이에두고 동서양측에조성됐다. 
발굴조사과정에서 연줄기와 연꽃이 탄화된

흔적들이 발견되어,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연이
전해져 식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 년 전
인가 고려시대의 연꽃 씨를 처리하여 꽃을 피
운 것을 보면서 연꽃이야말로 불법처럼 영원히
멸하지 않는 진리의 상징이라는 것을 새삼 다
시 느끼고 환희심을 가졌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고려ㆍ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연지는 지속적

으로 조성됐다. 우리나라 사찰에 만들어진 지당
가운데에서 연지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는 백련
사 연지, 선암사 연지, 송광사 연지, 내소사 연
지, 개심사 연지, 통도사 구룡지, 건봉사 쌍지 등
이 대표적이다. 심지어는 평양의 광법사에도 일
주문 좌측에 연지가 조성돼 있어 부처님의 향
기가 온 세계에가득하다는것을 알 수 있다.
불교전래 초기에 조성된 연지는 절에 들어가

는 남문이나 중문 앞에 조성된다. 정림사지나
미륵사지 혹은 불국사 구품연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연지가 성속을

구분하는기능을가졌지않았나생각된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연지는 사찰을 장엄

하는 기능이주가 된다. 
그러니까 사부대중으로부터 가장 쉽게 인식

될 수 있는 곳에 연지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고려시대 이후에 조성된 사찰의 연지가 위치적
으로 공통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것이다.
연지의 형태는 대부분 방형이다. 정림사지와

미륵사지의 연지가 방형이고, 그 후에도 지속적
으로 방형지가만들어진다. 
그러나 불국사 구품연지는 타원형에 가까운

곡지(曲池)이다. 통일신라시대 경주에서 조성
된 안압지, 구황동원지(九皇洞園池), 용강동원
지(괟江洞園池) 역시 곡지인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 경주 땅에서는 곡지가 유행했던 모양
이다. 
그렇지만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는 우리 땅에

서 곡지형 연지의 모습을 찾기 어려워진다. 곡
지의 소멸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연
구성과가 없다. 흥미로운 것은 통일신라시대 경
주에서 볼 수 있었던 곡지가 일본정원에서는

전통적인 양식으로 정착하여 지금도 꾸준히 조
성되고있다는것이다.
최근 여러 사찰에서 플라스틱 함지에 연꽃을

심어 사찰을 장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연꽃은 꼭 연지에 심어야 하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마당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없는 도심사찰의 경우에는 연지를 만들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권장할만하다. 

신촌 봉원사의 경우 매년 함지에 연꽃을 심
어 연꽃축제를 연다. 서울 한복판에서 연꽃축제
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
다. 
도량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은 꼭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찰을
아름답게만들 수있다.  홍광표(동국대조경학과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조성 도량 장엄

부여의정림사지와익산의미륵사지연지는통로를사이에두고동서양측에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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